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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9.(수) 14:00 배포 2025. 11. 19.(수) 09:00

“인공지능 시대, 이용자 보호가 경쟁력”
-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개최…정책 방향 등 논의 -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각 생태계 주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로, 이날 콘퍼런스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 

@withKMCC)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 신뢰를 만나다: 이용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발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양대 이상욱 교수는 ‘규제를 넘어 신뢰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규제와 혁신이라는 이분법

에서 벗어나 신뢰 기반의 제도가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박사는 방미통위와 정보

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함께 마련한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법령 

안내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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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안내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특성상 현행 통신 관계 법령 적용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네이버 허상우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하며 관련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이원우 교수를 좌장으로 상명대 유지연 교수, 한양대 윤혜선 교수, 

법제연구원 정원준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제네시스랩 

이영복 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향과 사업자-이용자 간 책임 범위, 

정책 당국의 역할 등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건강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붙임.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안내서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혜숙 (02-2110-1570)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권하진 (02-2110-1572)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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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콘퍼런스’ 포스터


